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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정비석의 해방기 텍스트인 『故苑』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해방기 텍스트는 주로 식민기억을 서술하며 그 과정에서 식민시기의 정체성과 관점이 은폐되고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방기 텍스트를 분석할 때에는 그러한 의미를 읽는 겹눈의 독법이 요구된다. 정비석의 『故苑』에서는 식민기억의 변형과 정체성의 조정뿐 아니라 식민지배 이전부터 온존해 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민족적 가치와 함께 결합하여 식민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서술자이자 중심인물인 남성주체에 의해 구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인물에 초점을 두고 이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 작품에서는 ‘1920년대-만주’를 중심으로 한 식민기억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신경증적인 주체의 충동과 억압에 의해 표면적으로 속죄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둘째, 이 작품에서는 민족적 주체인 서술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머지 인물들의 위계를 결정하는 바 그러한 평가의 준거는 이항대립적인 특징을 지닌다. 특히 여성주체에 대한 위계 설정에서는 가부장적 가치가 두드러지며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전유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계와 그에 따른 지배는 식민지배가 작동하는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민족적 주체의 표상은 식민주의적이고 봉건적인 폭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위해서는 탈식민뿐 아니라 탈봉건이라는 이중의 해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초록
          
        

        
          This study analyzed various aspects appearing in “Gowon[The spring of hometown]” as a novel of liberation period. The texts of liberation period mainly describes the colonial memory and many works deal with the narrative of the return. In that process, the identity and perspective of the colonial period can be concealed and adjusted. Therefore when analyzing the texts of liberation period text, it is required to read the meaning with the compound eyes. In Cheong Bi-seok's novel “Gowon[The spring of hometown]”, not only the transformation of colonial memory and the adjustment of identity, but also the patriarchal ideology that has existed before the colonial times, combines with ethnic values and represents colonialism. These characteristics are mainly realized by the main male character who is also the narrator of inner narrative. Therefore this work should b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that character.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adjustment of colonial memory centering on ‘Manju’ in the 1920s was carried out, which means the time of the Atonement by the impulse and oppression of the neurotic subject. Second, the narrator, the national subject, has absolute authority and determines the hierarchy of the remaining characters. Especially in the hierarchical setting of the female characters, the patriarchal values are prominent and the women are appropriated. This hierarchy and its sovereignty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on of colonialism. In particular, the nationalism carried by the national subject in the process served as a basis for rationalizing colonial and feudal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authentic libe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dual liberation of the post-feudalism as well as the post-colonialis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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